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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29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가족다문화과 담당자

∙외국인생활지원팀장 최윤선 ☎440-2801
∙담당자 신현규 ☎440-2803

사진 ▣ 없음 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나서
-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선정으로 1억800만원 국비 확보 -

-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·미추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환경개선 지원 -

인천시가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‘외국인주민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

사업’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.

외국인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·교류를 통

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인프

라 확충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. 

 

인천시 외국인주민의 수는 약 13만여 명으로 특·광역시 중 서울에 

이어 두 번째로 많다. 또 해마다 10%이상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

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소통‧교류 공간이 절실했다.

국비를 포함해 총 2억 1,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인천시는 인천 

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9,100만을 투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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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

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

다.

미추홀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도 2,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. 

이로써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

영하고 있는 미추홀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

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. 

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노후화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환경 개

선을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이 보다 친숙하고 안정적으로 

지역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”면서 “본 사업을 발판으로 인천이 화

합과 공존의 외국인 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

고 말했다. 

<붙임>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·미추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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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>

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, 3층 (구월동, 인천광역시새마을회)

< 미추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> 

인천광역시 석정로 229, 1층 101호 (도화동, 제물포스마트타운) 


